
❀공개설정❀

"길을잃었나요?나와함께가요. "

[이름]

카렐리 비아트리스 Karelly Beatrice

[두상]

[외관]





어깨에 닿지 않는 길이의 짧은 붉은 머리칼,사파이어를 닮은 짙고 푸른 눈동자,밝고 건강미

넘치는 피부,가느다랗고 긴 손가락,가지런히 잘 정돈된 손톱.

[○○의 만월]

무용가의 만월

5살 때부터 그는 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재능을 가꿔왔다.그가 인재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10살로 꽤 어린 나이었으나 실력만큼은 대단했기에 많은 이들이

그의 춤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현재 그가 개발한 재즈와 발레의 분위기가 적절하게 섞인 독특한 무용법으로 인해 그는

빠르게 국민들의 인지도를 쌓아나갔다.

그의 아름다운 춤선을 본 모든 이는 평생 잊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

[인지도]

★★★★☆

[나이]

26

[국적]

캐나다

[성별]

여성



[키 /몸무게]

164cm(굽미포) | 51kg

[성격]

여유로운 |느긋한 |참을성이 강한 |남을 배려하는

급한 일이 있더라도 조급해하지 않는 여유로움의 소유자.또한 자신보다 먼저 남에게

양보하는 배려적인 면모를 지녔다.타인의 일에 쉽게 공감하며 특히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사람은 더욱 챙겨주려 한다.

확고한 |신념있는 |관찰력있는 |능동적인

해도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도덕적 예절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며 최대한 이를

지키려 한다.항상 남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며,또한 이 때문인지 모든

일에 적극적인 면을 보인다.

타인에게 살가우며 주변 인물 발 넓히는 일을 잘한다.

자부심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나르시즘

언제 어디서든 굴하지 않고 미모,실력,모든 것을 포함한 자기 자신에 대한 큰 애착을

드러낸다.딱히 남이 인정해주길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버릇같은 것이지만

인정해줄 경우 크게 기뻐한다.

[기타]

● 애칭은 카렌karen.대체로 많은 이들이 이 이름으로 부른다.

● 평소에는 구두를 신지 않고 들고다니며 맨발로 다닌다.그것이 본인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인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그래서인지 그의 발에는 자잘한 상처들이

많다.

● 대체로 모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며 ~씨 호칭으로 부른다.

●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용을 가르치는 강사일을 하고 있다.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짧게.하지만 그의 명성이 높은 탓인지 일단 뭐라도 배워보겠다는 부모들의 행렬로



인해 꽤 인기가 많다.이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도 여러 번 가시화됐기에 무용에

관심있는 이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다.

● 생일_3월 28일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확실치 않다.본인 또한 어떠한 언급이 없기에

팬들 사이에서는 거의 굳혀지고 있는 추세.어디에서는 그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날짜라는 말도 있다.어찌되었든 팬들끼리의 기념일 날짜로 쓰인다.

● 가족관계_부모님 두 분과 카렐리 세 식구.형제는 따로 없으며 외동이다.가족과의

별다른 언급은 잘 하지 않는 편이지만 무난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보인다.

● 취미_향수 모으기,기사 읽기,기사에서 자신과 관련된 내용 스크랩하기.

[소지품]

● 빨간 구두_만월의 칭호를 얻었을 때 부모님이 주신 선물.평소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으며 공연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구두를 신고 무대에 오른다.

● 미니 구급상자(소량의 밴드,거즈,붕대가 들어있다)

-----------------------------------------------------------------------------------------

❀비밀설정❀

"남의비위맞추기?이제질렸어. "

[○○의 만월]

무용가의 만월



5살,그 어린 나이에 카렐리는 마땅한 선택지 없이 부모의 지지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무용을

시작했다.이전까지 춤에 관심조차 없던 그에게 있어서는 지옥같은 날들이었고 무용을

그만두겠다는 어린 아이의 설득은 ‘넌 재능이 있어’라는 말로 돌아올 뿐이었다.

실제로 카렐리에게는 재능이 있었다.하지만 정점에 서기에는 빈약했고 모자란 실력은

노력으로 매꿀 수 밖에 없었다.갖은 노력끝에 카렐리는 만월 칭호를 얻을 수 있었으나 그가

원한 것은 아니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 고통은 끊이지 않았으나 카렐리는 절대 춤을 그만 둘 수 없었다.

조명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과,사람들의 찬사와,박수 갈채 소리가 너무 달콤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카렐리는 아직도 그 빨간 구두를 놓지 못한다.

[성격]

중립적 |수동적 |남의 비위를 맞추는

그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환심을 사기 위한 계략중 일부일 뿐이다.어릴 적부터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기 일수였기에

누구 한 명이라도 잘 보이려는 의지가 강하다.또한 자신의 이런 약하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기 매우 꺼려하며 이미지 관리에 힘썼다.때문에 남이 본인의 의사를 묻거나 하면 꽤

당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괴팍한 |성깔있는 |성급한

어떠한 일을 참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여유로운 척 고상함을 부리는 것은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일뿐.남을 먼저 헤아리라 배웠으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의 이익 추구 욕심을

억누르지 못한다.궁금한 것도 별로 참지 못한다.

하지만 남의 시선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 지에 대해 매우 예민하기에 이런 모습은 좀처럼

대중에게 비춰진 적이 없다.

나르시즘? |자기혐오적인

자신의 일에 대한 혐오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존재한다.본인이 제 일에 대해 한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남이 그 것으로 명예를 까내릴 때 절대 참지 못한다.

‘나는 대단한 점은 없지만 적어도 남들에게 꿀리지 않으며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의 제일 결점은 이중성이다.



[기타]

● 9살까지 반말을 사용했으나 데뷔 이후로는 부모님의 명령하에 모든 이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다.속으로 생각하거나 혼잣말을 할 때에는 반말을 쓴다.말투

역시 포장용이며 드물게 가끔씩 욱하면 저도 모르게 나오기도 한다.

● 무용일을 할 때가 아니라면 자신의 구두를 절대 신지 않으며 바라보는 것조차

꺼려한다.하지만 굳이 챙기고 다니는 이유는 남의 시선이 많이 닿는 곳에서는

신고다니기 때문.그 외 상황에서는 들고다닌다.

● 생일_11월 19일.이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생일날을 따로 챙기거나

하지도 않는다.어린 날에는 주로 레슨에 바빴기에 홀로 새로 산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지금은 자신이 딱히 원하지 않기에 그냥 지나친다.

● 가족관계_무난하게 지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가정은 아니다.

부모님은 카렐리를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는 부모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대화 역시 대체로 일방적이다.

● 취미_향수 모으기,기사 읽기,기사에서 자신과 관련된 내용 스크랩하기,자신의

기사에 달린 악플들 pdf저장해놓기.

[소지품]

● 빨간 구두_카렐리의 무용에 대한 미련과 욕심.제일 싫어하고 혐오하지만 영원히

그가 버리지 못하는 것.

● 미니 구급상자(소량의 밴드,거즈,붕대가 들어있다)

-----------------------------------------------------------------------------------------

아래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혈액 색상]

#FE2E64



❀가챠❀

[선호물품]

향수,발이 편한 신발

[비선호물품]

구두,드레스


